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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물종들 개체수 비교를 위해서는 버클리 대학의 조

셉 그리넬(Joseph Grinnell) 박사와 동료들이 1904년과 

1940년 사이 캘리포니아의 여러 지역을 반복 조사해 생

물종들을 기록해 둔‘그리넬 재조사 프로젝트’의 자료

를 최근의 관찰 자료와 비교했다. 이를 통해 작은 포유

류들은 개체수가 꾸준히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.

시뮬레이션으로는 이 작은 포유류들이 탄력적으로 기

온 변화에 적응한 것은 땅을 파고 들어가 해를 피하고 

밤에 더 활동적인 야행성 경향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

분석되었다. 이것은 작은 포유류들이 조류에 비해 이른

바 냉각 비용(cooling costs)’이 적게 들게 하는 것이다.

새들의 경우 고온에 의해 뜨거워진 몸을 식혀 체온 조

절을 하기 위해서는 물을 더 섭취하거나 열을 피할 다른 

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사막 한가운데서 여의치 않은 일

이다. 연구진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새들에게 이 냉각 

비용은 작은 포유류에 비해 약 3.3배가 더 컸다.

이번 연구를 이끈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에릭 리델(Eric 

Riddell)은“지구상의 동물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

으로 서식지를 바꾸거나 번식기를 바꾸는 등의 변화를 

일으키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. 지구 온난화와 관련

해 특정 지역에서 개체수 감소가 일어난다는 증거들도 

명확해지고 있다.”라고  말했다.

또한 리델은“일부 예측치를 보면 6개 종 중 1개 종 꼴

로 다음 세기 중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를 맞이할 것으

로 보인다. 이들이 어떤 종들인지, 어떤 특징을 가지고 

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(이들을 돕기 위해) 매우 중요하

다.”라고도 덧붙였다.

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새들이 바로 그 대상인 셈이다. 

연구진이 49개 종 새들이 조금씩 다른 사막 조건에서의 

체온과 이를 식히기 위한 비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

석한 바에 따르면, 체온을 식히기 위한 비용이 가장 클 

것으로 예상된 종들이 기후 변화에 따라 사라진 종들이

었던 것으로 나타났다. 곤충이나 동물을 주식으로 하는 

몸집이 큰 새들이 특히 여기에 속했다.

기후 변화로 인해 새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

는 사막 여러 곳에 새들이 몸을 식힐 수 있는 피난처를 

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연구진은 말했다. 또한 새들이 

물을 섭취하는 사막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지하수 사

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다

고 제안했다.

인간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온실가스와 이로 인한 기

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재 인류의 가장 큰 과

제다.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대책들이 다

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며,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줄

어들고 있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

어지고 있다. 여기에는 각 지역별로 기후 변화가 각 생물

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.

‘사이언스타임즈’에 따르면‘사이언스’지는 최근 남

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모하비 사막에서 기후 변화가 

진행되는 동안 새들이 작은 포유류에 비해 더 큰 타격

을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전했다. 이

는 같은 환경 변화에 노출된 종들이 받는 영향이 서로 

다르다는 것과, 그 기제를 이해할 수 있는 흥미로운 연

구다.

모하비 사막은 20세기 초부터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 

기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. 평균 기온은 2℃가 높

아지고 강우량도 10~20퍼센트가 감소했다.

사막의 이글거리는 열은 특히 새들에게 큰 피해를 입

혔는데, 이 지역의 여러 조류 집단의 개체수가 크게 줄

어들다는 연구가 2018년에 보고된 바 있었다. 모하비 

사막의 61개 지역에서 20세기 초 대비 평균 43퍼센트

의 조류 종이 사라진 것으로 분석되었고, 이는 높아지

는 기온에 새들이 잘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

해석되었다.

같은 연구팀은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, 땅에 굴을 파고 

들어가는 선인장쥐(Peromyscus eremicus)나 캥거루쥐

(Dipodomys), 흰꼬리영양다람쥐(Ammospermophilus 

leucurus) 등의 작은 포유류들은 20세기 초부터 꽤 안정

적으로 개체수를 유지해왔다고 보고하고 있다. 이는 조

류 종들과 큰 대비를 이루는 관찰이었다.

조류와 포유류가 기온이 높아지는 같은 환경에서 각

각 어떻게 반응했을지를 알기 위해 연구진은 생물종들 

개체수 비교와 컴퓨터 모델링을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

함께 사용했다.

기후 변화로
사막의 새들이

위험하다

20세기 초 이후 기후 변화로 모하비 사막 여름 평
균 기온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강우량은 감소

높아지는 기온에 잘 적응 못해 사막 61개 지역에
서 20세기 초 대비 조류종 평균 43퍼센트 사라져

땅굴 파고  생활하는 작은 포유류는 기온 변화에 
탄력적으로 잘 적응해 안정적으로 개체수 유지

조류 감소 막기 위해 새들 몸 식힐 피난처 만들고 
지하수 사용 줄여 냉각비용 낮춰야

모하비 사막의 조류종이 감소했다.사진=shutterstock  


